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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뿌리는 자의 비유' 속의 밭 오해풀기
newsm.com/news/articleView.html

한 밭에 4가지 조건의 땅이 있듯 우리 마음밭도 여러 가능성이 섞여있다

밭은 자갈도 많고 가시덤불도 보이고, 메마르기도 하고 부드러운 흙도 섞여 있는 땅이다.

새로운 연재글을 시작합니다. '유명설교자의 설교속 성경 다시 듣기'입니다. 설교 표절 판단
이나 설교 자체에 대한 비평이나 평가는 아닙니다. 설교에 등장하는 성경 이야기(내러티브
등)에 대한 풀이를 다시 짚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성경배경연구의 실사판 다시읽
기에 해당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합니다. - 편집자 주

“마음을 옥토로 만드세요”, “옥토 같은 마음이 되세요”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교 본문으로
사용할 경우에 자주 사용하는 주제 또는 제목이다. 이런 설교 내용도 낯설지 않다.

“...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 해봤어요? 세상에 어떤 멍청한 농부가 씨
앗을 길가에 뿌릴까? 어떤 멍청한 농부가 돌밭과 가시떨기에 씨앗을 뿌릴까? 그런
농부 봤습니까? 정상적인 농부는요, 좋은 땅에만 씨앗을 뿌려요. 그런데 본문은 길
가, 돌밭,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농부가 씨앗을
담은 포대를 어깨에 메고 손으로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씨앗이 날라 가는 거에요. 사방에 흩어집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원치 않는데 그 씨앗이 바람에 의해서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와 돌밭에 떨어지는
거에요. 그래서 바람은 때로는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에
요. 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떨어지는 데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 A 목사의 설교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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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뿌리기는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렇다고 해도 돌과 가시덤불, 메마른
땅이 뒤섞인 땅일 뿐이다.

그런데 씨뿌리는 자의 비유의 배경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 길 가, 바위 위, 가시떨기, 옥토가 한 곳에, 한 밭에 섞여 있다. 한 밭에 4
가지 조건이 뒤섞여 있다. 대부분의 밭의 지반은 석회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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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드넓은 밭도 우리가 기대하는 옥토는 아니다.

성경이 '묵은 땅'으로 표현된 것은, 아주 오랫동안 묵혀있는 땅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다.
수확을 마치고 다음에 씨뿌릴 때까지 쉬는 땅도 포함된다. 씨를 뿌리지 않는 땅은 물론 씨
를 뿌리기 위하여 기경한 땅도 길, 바위, 가시떨기, 옥토가 뒤엉켜져 있다. 여기서 길은 밭고
랑 같은 공간을 뜻한다.

그리고 씨뿌리기는 우리가 익숙한 땅에 씨앗을 심는 방식이 아닌 흩어뿌리기를 주로 한다.
그러다보면 같은 밭에 씨가 떨어져도 길 가, 바위 위, 가시떨기, 옥토에 각각 떨어진다. 씨앗
이 바람에 날려서 멀리 옥토에, 돌짝 밭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상상할 필요가 전혀 없다.

씨뿌리는 땅은 이렇다. 돌짝, 가시, 부드러운 흙과 메마른 흙이 뒤섞여 있다.

밀이나 보리 등은 건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다. 겨울 우기가 아니라 건기에 씨를 뿌리고,
건기에 수확한다. 태양력으로 5~10월 사이에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 저장하는 맥추절, 수장
절을 지켰다.

또 씨를 심으면 30배, 50배, 100배의 수확을 얻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 식으
로 생각하면 옥수수 씨 하나 심어서 수확한 옥수수의 씨를 헤아려 보라. 수천 배의 수확을
거둔 것이 아닌가? 밀이나 보리 이삭 하나를 심어서 수확한 것을 떠올려보라. 그것 또한 수
백 배 수 천 배의 수확을 얻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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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문 편집위원 다른기사 보기

모압 지역의 건조한 땅에서 자란 밀을 손으로 수확하고 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이해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의 수용, 즉 실제 밭의 형편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 뿐이다. 결국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밭은, 한 곳에 4가지 조건의 땅이 뒤섞여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
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 밭(마음)에도 이렇게 4가지 조건의 땅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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